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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해외 플라스틱 수입을 검토한 바 없음
(3.15일 한국경제TV 「정부, 폐플라스틱 거래 플랫폼 만든다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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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 내용

□ 정부는 올해 안에 폐플라스틱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, 필요하면 
그간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했던 해외 폐플라스틱을 들여오는 것도 검토

 ㅇ 정부는 지난 2020년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폐플라스틱 수입을 
원칙적으로 금지한 상황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정부는 앞으로 자원으로 활용될 “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
위한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방안 연구” 용역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.

 ㅇ 그러나, 정부는 해외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이후 수입 
재개를 위한 검토를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문의 : 화학산업팀 강규형 팀장(044-203-4930) / 박형태 사무관(4931)


